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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Disability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care of dementia 
patients. So Korean Dementia Association has prepared the survey for current state and cognition of ac-
tive daily living in Korean dementia patients. Methods: A total of 100 subjects were interviewed. Structured 
open and closed questions about ADL for dementia were asked. They are main caregivers of dementia 
patients who working over 5hours per day. Assessments included age, sex, education level, economic 
status, severity of dementia patients, pattern of the care-giving, current state and cognition of ADL, and 
needs of the caregivers. Results: The cognition of ADL was very low (51%) and this is correlated with 
economic status. Increasing of care-giving time is the most stressful for caregivers, they frequently suf-
fered from disability of outgoing and personal hygiene. Dementia patient’s ADL disability causes serious 
economic losses, need of the caregivers about guide lines or education program was very high. Conclu-
sions: Considering these results, we should design more detailed study about dementia patient’s ADL 
disability and prepare guide line or program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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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은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직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복합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1, 2].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두 가지로 나누어 평

가하는데, 신체적 일상생활수행능력(Physical ADL, P-ADL)은 식사

하기, 옷 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대소변 가리기, 화장실 사용하기, 

이동하기, 걷기, 계단 오르기 등 기본적이고 육체적인 기능을 의미

하며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 된 후에 감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3-4]. 이에 반해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DL, I-

ADL)은 전화사용, 물건구입, 음식장만, 돈 관리 및 재정관리, 가정 

돌보기, 교통수단 이용 및 길 찾기, 취미생활, 약 복용, 세탁, 여가 생

활, 창의적 활동, 상황대응수준 등의 복잡한 기능을 의미하며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행위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환자의 사회-직

업적인 기능 수행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5, 6].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신체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달리 치매 환자

의 초기 단계부터 민감하게 감퇴된다. 이 때문에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감퇴 여부는 초기 치매를 선별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능력의 장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

키고 일상생활능력 장애로 고통 받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대한 치매학회에서는 “일상예찬”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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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일상예찬” 캠페인의 일환

으로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

고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수행능력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

에 환자의 치료 및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인식 조

사’ 결과를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한 고찰과 함께 향후 진행할 관련 

조사에 대한 방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대상자

이번 조사는 치매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에 의해 치매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보

호자 가운데 다음의 기준에 부합되는 만 4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

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즉, 응답자가 치매 환자의 주 보호

자(main caregiver) 역할을 하고 있고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1주일에 

5일 이상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전문 설문 

조사 관련 기관인 엠브레인 70만 패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인터넷 설

문지에 의해 추출된 적격 응답자를 소득 수준과 치매의 중등도에 

따라 대상자 군을 분류하였고 각 군에서 일정 숫자만큼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설문 내용

설문은 응답자와 응답자가 간병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연령, 성

별, 학력 수준등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였고, 간병 형태와 시간,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에 대한 인지도,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능력 장애와 이중에서 응답자를 힘들게 하는 증상들, 이

로 인한 간병 부담 내용과 이에 대한 응답자의 요구 내용들을 조사

하였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부양 부담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보호자의 소득 수준을 나누어서 비교하였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 경험 항목은 신체적 일상생활수행능력(P-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항목을 함께 묶어서 개인 위생, 

외출하기, 옷 입기, 돈 관리, 최근 기억, 대소변 가리기, 음식 준비, 식

사 하기, 전화 사용, 약 복용, 취미 생활, TV 시청 등 12항목으로 정리

하여 사용하였다. P-ADL은 Disability Assessment for Dementia-Kore-

an version (DAD-K) 항목 중 위생, 옷 입기, 배설, 섭식의 4항목을 포

함하였고, I-ADL의 경우는 Korean-IADL, Seoul-IADL, DAD-K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외출하기, 돈 관리, 음식준비, 전화사용, 약 복

용, 최근 기억, 취미생활, 텔레비전시청의 8항목을 포함하였다. 간병

부담에 관한 설문은 환자의 장애로 인해 간병인이 받는 시간, 스트

레스, 건강, 가족간의 불화, 경제적 그리고 사회생활의 문제를 포함

한 6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결과 분석 방법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해서 인지도가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 간

에 응답자와 치매 환자들의 특성을 비교하였고, 치매 환자 일상생

활수행능력 장애로 인한 간병 부담, 치매 환자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치매 환자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에 

대한 보호자들의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t-test를 이용한 

평균검정분석과 χ2 (chi-squared test) 검증통계량을 이용한 교차분

석을 이용하였고 유의 수준은 p 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17.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결  과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인지군과 비인지군 비교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

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보호자는 전체 100명 중 51명이었다. 이러한 

인지군의 응답자 평균 연령은 51.6세, 환자의 연령은 73.5세였으며 

여성 비율은 응답자가 60.8%, 환자가 58.8%이었다. 잘 모른다고 대답

한 비인지군의 경우에는 응답자 평균 연령은 57.5세, 환자 평균 연령

은 75.7세였고 여성 비율은 각각 69.4%와 53.1%이었다. 인지군의 경우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nd patients

Understanding  
of ADL *

Not understanding 
of ADL

p

Age (year)
  Caregiver 51.6 57.5 0.743
  Patients 73.5 75.7 0.881
Female (%)
  Caregiver 60.8 69.4 0.698
  Patients 58.8 53.1 0.812
Monthly income (1,000 Won, %) 0.03
  Under 2,000 15.7 40.4
  2,000-4,000 39.2 29.8
  over 4,000 45.1 29.8
The severity of Patient (%) 0.327
  Mild 35.3 32.7
  Moderate 43.1 53
  Severe 21.6 14.3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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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인 응답자 비율이 

15.7% 였고 400만 원 이상인 응답자 비율은 45.1% 이었으며 이에 반

해 비인지군의 경우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인 응답자 비율이 40.4% 

였고 400만 원 이상인 응답자 비율은 29.8%이었다. 치매 환자의 증

상 중등도를 살펴 보면 인지군의 경우 경도 치매 환자의 비율이 

35.3%, 중증 치매 환자의 비율이 21.6%이었으며 비인지군의 경우 경

도 치매 환자의 비율이 32.7%, 중증 치매 환자의 비율이 14.3%이었

다. 인지군과 비인지군의 이러한 특징들을 비교해보면 응답자와 환

자의 연령과 성별 및 환자의 치매 중등도는 두 군 간에 큰 차이가 없

었으나 소득 수준은 인지군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1, p < 0.05).

치매 환자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로 인한 간병 부담 

치매 환자의 일상수행능력 장애로 인하여 보호자가 겪는 어려움 

중에서 간병시간의 증가가 보호자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Fig. 1, 84%) 간병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보호

자의 사회생활과 건강이 악화되고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는 것도 

부담 요인으로 조사되었다(Fig. 1). 구체적으로 환자의 어떠한 일상

생활수행능력 장애를 경험하고 이 중에서 어떠한 것이 부담을 주

는지를 조사한 결과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환자의 장애는 외

출하기, 최근 기억 장애, 약 복용 실수 및 개인 위생 순으로 대답하

였으며(Fig. 2A) 이러한 장애 중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항목들은 

외출하기, 개인 위생, 최근 기억 장애 및 대소변 가리기 순이었다

(Fig. 2B).

치매 환자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치매 환자의 간병으로 인해 일하는 시간을 줄인 응답자는 51%이

었고 평균적으로 주당 14.55시간 업무 시간을 줄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직장을 그만둔 응답자 비율도 27%이어서 전체 응답자 중 78%

Fig. 1. Prevalence of patterns of caregiver burden.

Care-giving time
increased

Stress
increased

Economic burden 
increased

Social relations
decreased

Family trouble
increased

Health status
deteriorated

Yes Maybe No (%)

84.0

13.0
3.0

78.0

20.0
2.0

78.0

19.0
3.0

75.0

19.0
6.0

70.0

22.0

8.0

57.0

23.0

20.0

Table 2. The influence of familial economic status on the caregiving pat-
terns

Lower income 
group*

Higher income 
group† p

The caregiving patterns < 0.01
  One family member was 
    wholly charged (%)

66.7 14

  Rotated professional 
    care-giver (%) 

7.4 24

  Rotated their family 
    members (%) 

25.9 62

*Monthly familial income was below 2000,000 won; †Monthly familial income was 
over 4000,000 won.

First First + Second + Third

Go out

Personal hygiene

Recent memory

Bowel/Bladder control

Managing medications

Feeding

Managing finances

Cooking

Dressing

Making a hobby

Using the phone

Watching TV (%)

53.018.0

52.030.0

44.012.0

41.021.0

23.06.0

21.01.0

18.0

16.05.0

3.0

9.02.0

7.0

8.0

1.0

1.0

6.0

Fig. 2. Prevalence of ADL disability in dementia patients. (A) Prevalence of symptoms that caregiver experienced. (B) Prevalence of symptoms that seri-
ously bothered caregiver.

Go out

Recent memory

Managing medicatons

Personal hygiene

Managing finances

Cooking

Making a hobby

Dressing

Using the phone

Bowel/Bladder control

Watching TV

Feeding

88.0

80.0

73.0

71.0

70.0

67.0

62.0

60.0

60.0

53.0

50.0

47.0 (%)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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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답자가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직장을 그만 둔것으로 나

타났다(Fig. 3). 소득 수준에 따른 간병 형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응답자들은 간병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전문 

간병인과 교대하는 비율은 7.4%에 불과했고 혼자서 전담하는 비율

이 66.7%에 달했다. 반면 월 소득 400만 원 이상의 응답자들은 전문 

간병인과 교대하는 비율이 24%였으며 혼자서 전담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두 군 간의 간병 형태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게 차이를 보였다(Table 2, p < 0.01). 

치매 환자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장애에 대한 보호자들의 요구도 

치매 환자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장애와 관련한 보호자들의 요구

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다. 환자의 일상 생활 수행 능력을 개선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비율이 

87%에 달할 정도로 가장 요구도가 높았고 관리 방법 교육 프로그램

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80%, 이와 관련하여 치매 전문의와 상담

을 하겠다는 비율이 82%이었다(Fig. 4). 

고  찰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장애가 치매 진

단과 환자 관리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지도가 

51%에 머물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치매 환자의 특성상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육도 환자 관리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의료진 입장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선행되었어야 할 

부분이다. 향후에는 보호자 교육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일

상생활수행능력 평가를 환자의 치료 및 관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교육과 개입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간병시간

과 스트레스 증가, 경제적 부담 증가이므로 이 부분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조호 시스템 확립에 학회 차원에서 많은 의견 개진

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경증 치

매 환자 보호자들도 ‘외출하기’ 등의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에 대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와 보호자들의 나들

이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보호자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살펴보면 보호

자의 78%는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

거나 근로 시간을 축소하였고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 경제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소득 수준에 따른 간병 

형태를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전문 간병인과 교대

하는 비율이 많은 차이가 났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교대 비

율도 고소득층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낮았다. 저소득층의 경우 부

담스러운 간병비와 경제 문제로 인한 가족 관계의 와해 등의 이유

로 환자 간병을 다른 가족 구성원, 전문간병인이나 데이케어 센터 

등과 나누지 못하고 혼자 부담을 하는 경우가 높아서 환자의 간병

이 전적으로 한 보호자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로 인

해 보호자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 간병 시간 증가로 인

한 건강 악화 등 2차, 3차의 문제가 뒤따라 질병빈곤층을 양산시킬 

가능성이 큰 점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2009년에 발표된 World 

Alzheimer Report에 따르면 간병을 하는 가족의 약 1/3이 두통, 우울

증, 불안, 식욕감퇴 등의 신체적, 심리적인 질병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고와, 치매환자의 보호자가 일반인들보다 치매에 걸리는 유병률

이 6배에서 11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7, 8]. 

마지막으로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장애의 관련한 보호자들

의 요구도를 살펴보면 이와 관련된 치료법이나 교육 프로그램,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가 모두 80%가 넘을 정

도로 보호자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만큼 진

료 현장에서 치매 전문 의료진의 이에 대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며 

학회차원에서도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전 치매 환자의 일상 생활 수행 능력과 관련된 기존의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치매 환자의 일상 생활 능력 장애는 일상 생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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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eeds of the caregivers for dementia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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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conomic burden of caregivers for dementia patients. The 
average of shortening the working hours: 14.55 hours/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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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능력 장애가 간병인의 간병 부담을 결정짓는 요소 중 중요한 요

소이며 특히 사회적으로도 치매 환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한다[9-11]. 하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구체적인 보호

자들의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와 관련한 인식도를 살펴 

보거나 보호자들을 힘들게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살펴 본 것은 

국내에서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따라서 치매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번 연구 결과는 중요

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는 일상예찬 캠페인 진행 과정에서 진행하다보니 대

상자의 수가 많지 않으며 치매 환자의 질환별 분류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보호자의 현황 파악에 머무른 한계점은 있다. 하지만 향후 

일상예찬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보호자들의 경향을 어느 정

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설문 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

된 만큼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중요성을 홍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작지 않았다. 또한 이번 설문 결과가 앞으로 진행될 일상예찬 캠

페인 프로그램 계획 수립과 진료 현장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향후에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의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장애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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